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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이‘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DC· World Design Capital)’로 선정되었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작년 23위에서 11위로 그 순위를 매기

며, 한국이 선진국형 혁신경제에 진입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매

년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에 섬유패션인의 일원으로서 낯이 붉

어진다. 그러나 세계적인 패션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시는 서울컬렉션· 신진디자이

너 집중육성, 일자리 창출, 동대문 패션몰 지원,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

고를 위한 대학교육과 산업체간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 중소 패션업체에 대한 마

켓팅 지원사업, 2010년 세계적인 패션 명소인 월드디자인플라자를 차질 없이 완성해 

“잠들지 않는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 예산(109억)을 증액하고 있다. 

1989년 서울패션아티스트 협의회가 결성되면서, 그 열정과 꿈이 뜨거웠던 순간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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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우리나라 최고봉인 패션디자이너들이 펼치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장은 무한한 가

능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는 곧 서울컬렉션이‘세계 6대 패션컬렉션’에 

진입하리라는 환상이 있었다. 그 후 거의 20년이 지났건만, 발돋움할 기미는 보이지 않

는다. 물론 몇몇 디자이너는 파리와 미국의 무대에 이름이 있기도 하다. 왜 우리는 옆 

나라처럼 글로벌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없을까. 미래에 꼭 서울이 세계 초일류 패션도시

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서울컬렉션

의 정체성과 나아가야할 방향, 글로벌화시대에 서울패션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주체

적이며 창의적인 한국적 패션디자인과 브랜드가 추구하여만 하는 가치, 그리고 서울패션

브랜드 경영에 있어 기본인 패션인재양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울 의류패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지난 40여년간 OEM에 의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창의적 디

자인에 의한 브랜드화와 고부가가치화, IT 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기술집약적인 첨

단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섬유의류제조업체 19,000여개, 패션샵 및 패션몰 등이 20,000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섬유의류패션 생산이 37.5조원(이중 의류패

션 내수공급이 20여조원),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또한 섬유패

션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도 약 26만명에 달하는 거대산업이다. 국제적으로 섬유의류수출

은 139억불로, 세계 6위의 섬유수출국이다. 섬유산업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0

억불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의류 수출 감소에 반해 수입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중저가 제품 수

입이 늘고, 해외투자기업들의 역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1>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경제적 위상                      

부문 수출 업체수 고용 생산 부가가치액

섬유패션산업 139억불 16.9천개 259천명 37.5조원 15조원

전체 제조업

대비 비중(%)
4.9% 14.2% 8.9% 4.1% 4.6%

자료 : 통계청, 무역협회, 2006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

17 | 서울경제

<표 2>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구분 세계
중국

(1위)

EU

(2위)

인도

(3위)

터키

(4위)

미국

(5위)

한국

(6위)

수출액

(억불)
5,300 1,864 1,546 195 195 175 132

점유율

(%)
100 35.2 29.2 3.7 3.7 3.3 2.5

자료: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6)

 

최근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을 살펴보면, 첫째, 섬유기술의 혁신과 

IT, NT, BT와의 융합으로 고감성 ․ 고기능 ․ 고성능의 신소재 개발로 인한 의류용 ․ 산업

용 섬유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둘째, IT기술의 활용으로 기획, 생산, 물류, 유통에

서 QR시스템이 적용되어 소비자기호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뿐 아니라, 섬유가공기술과 

섬유기계기술에서의 IT화와 공장 자동화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원가가 절감되고, 셋째, 

소비자 욕구의 고급화, 종합화, 다양화와 여가확대와 여행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소비

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의류수요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넷째, 섬유쿼터제 

폐지, FTA 확산, 중국의 WTO가입, 통일원산지 규정 등장으로 인한 섬유패션산업의 교역

환경이 변화되고 있으며, 다섯째, 환경친화적 가치가 팽배해지면서 환경친화산업이나 소

재개발, 인체에 이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선진국의 자국 산업보호와 더불어 

환경규제가 등장(에코 라벨 인증)되고 있으며, 여섯째, 저임금과 섬유 쿼터제 폐지로 인

한 중국, 인도 등 중저가 의류생산이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 의류패션산업에서는 해외브랜드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국내소비자들의 

수입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수준의 브랜드가 부재하여 더욱 고부가

가치의 독창적인 서울패션브랜드가 탄생되도록 박차를 가하여야만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의류패션산업의 업종구분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업, 가정용 섬유제품 및 의복도매업, 섬유 ․ 직물 ․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서울의 의류패션산업은 사업체수가 61,182(서울시 사업체수의 8.3%)개, 종사자수가 

206,118(서울시 종사자수의 5.2%)명이며, 섬유제품(직물제조, 염색 및 가공업, 직물제품 

제조업 등)제조업이나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등을 포함한다면 사업체수는 86,2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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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세세분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1811 정장제조업(남․녀) 4,504 37,801

1812 내의제조업   259 4,363

1813 한복제조업 1,047 1,678

1814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5,489 42,113

1815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629  4,205

1820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0  1,143

5141 가정용 섬유제품 및 의복 도매업 22,210 61,658

5241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 액서서리 소매업 26,904 53,157

총합 61,182 206,118

종사자수는 276,925명으로 서울시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이다. 서울시 의

류패션산업 전체의 사업체 대비 1인당 평균 종사자수는 3.4인(제조업체의 경우 7.6명)으

로 소규모 사업체 위주의 산업이다. 2002년도에는 사업체수가 67,599개의 사업체에 

240,299명이 종사하고 사업체 대비 1인당 평균 종사자수가 3.6인(제조업체의 경우 8.3

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로서 서울시는 의류패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 원인은  무엇보다도 소위 명품이라는 해외브랜드 수입과 저가격대

의 해외브랜드의 유입이며, 고임금으로 인한 높은 가격과 아직도 명품해외브랜드와 경쟁

할만한 고부가가치의 독창적인 서울패션브랜드의 부재이다. 

<표 3> 우리나라 의류 패션 수입추이      

 (단위: 백만불)

구분 95년 00년 05년 07년

전체 5,214 4,788 6,765 8,909

의류 1,014 1,241 2,812 4,181

비중 19.5% 25.9% 41.6% 46.9%

자료: 한국섬유산업 연합회 http://www.kofoti.or.kr

<표 4> 서울시 의류패션 산업 세세분류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개, 명)

자료: 2007 사업체통계 기초조사(200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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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패션브랜드 표현의 장, 서울컬렉션 정체성 확립 시급

파리, 런던, 뉴욕, 밀라노, 동경은 패션컬렉션의 5대 양상이다. 그중 파리패션컬렉션

은 패션의 황제로 군림하면서 전 세계 패션인을 지배하고 있다.

1. 미적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파리패션

파리가 세계최고의 패션의 장이 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자. 이미 파리에서는 

17세기 루이 14세의 영도 하에 패션의 유행이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고도의 예술성과 장

식성이 상류계급의 복식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요구되었다. 또한 직업적인 쿠튀리에, 외

국무역상, 유행을 전파하는 미디어로서 잡지와 인형 등 패션시스템의 구성요소와 트렌드

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파리패션은 런던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엘리트 스타일을 리

드하는 중심으로 자리매김되고 세계 상류층 여성들의 패션을 이끌게 되었다. 

파리패션의 독보적인 위상이 굳건히 확보된 것은 19세기 후반기 찰스 프레데릭 워스 

등 유명 패션디자이너의 독창적인 디자인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패션하우스, 브

랜드의 탄생에 기인한다. 1910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선보이는 오트쿠튀르의 

컬렉션은 파리 패션디자이너의 미적 창조의 자율성과 미적 헤게모니의 장이다. 파리 패

션디자이너들은 사회적 지위, 지적명성, 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며 패션 시스템을 형성하

였다. 나아가 오트쿠튀르 컬렉션은 파리스타일을 전 세계에 홍보하며 집중화시키는 장이 

되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의류제조업자들은 파리패션을 복제하거나 변형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 세계의 패션에서 국가적 차이가 소멸되고  파리의 오트쿠튀르 컬렉션은 전 세

계에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대중적 소비를 리드하는 패션의 황제로 군림하였다. 1960년대 

이래 이브 생 로랑, 앙드레 쿠레쥐, 웅가로 등은 기성복 산업에 뛰어들고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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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디자이너가 활약 할 수 있는 파리패션의 장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포스트모더니즘 문화현상과 더불어 탈 서구중심, 해체

주의 사상은 국가 간의 경계해체와 다문명화를 중시하게 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

틴문화는 이제까지의 서구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자기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

라 종래의 독점적인 파리패션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파리인들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기회의 요인으로 파리패션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파리는 글로벌 마

켓에서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다른 나라로부터 혁신적이며 젊은 디자이너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변모한다. 프랑스 디자이너들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의 시장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였다. 파리 컬렉션에 출품하는 디자이너들의 약 3분의 

1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벨기에를 비롯한 외국디자이너들이며, 프랑스의 쿠

튀르 대기업들은 디자이너를 새로 고용할 때에 외국디자이너를 선호했다. 파리는 더 이

상 패션의 황제로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파리의 오트쿠튀르의 새로운 

계승자들은 세계 최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출하는 일본, 영국, 벨기에에서 온 젊고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이다.

3. 우리의 대안은 젊고 혁신적인 글로벌 디자이너들의 표현의 장

 

1989년의 환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컬렉션은 우리의 환상마

저 짓밟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뭉쳐서 무언가의 대안을 찾기는커녕, 분열과 

무수한 소리만이 메아리친다. 지난해 중국의 항주 실크박람회와 상해의 아트센터 개관기

념의 패션아트전시회 참관 시 나는 놀라운 현상에 접하였다. 인산인해라는 인적자원, 넓

고 넓은 땅과 하늘의 자원, 그리고 오랜 역사의 축적으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문화적 

자산, 그리고 그네들의 저돌적인 북방적 기질은 지금 막 떠오르는 용을 연상케 하였다. 

칭화대학의 패션디자인과에는 이미 젊고 혁신적인 한국의 유학생 12명을 훈련시키고 있

었는데, 루에 교수는 이들이 될 수 있는 한 중국에서 활약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국가

의 경계가 해체되고 있는 지금, 그들은 글로벌 마켓을 확장하기 위해 이미 프랑스가 선

택하였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KFDA, NWS, SFAA, 그리고 개별디자이너, 이러한 구분

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단지 우리는 혁신적인 미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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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너들의 표현의 장이 필요하며, 최고의 미적 창조물이 단순한 볼거리로서 일회성에 

그치기를 바라지 않는다. 수많은 인기연예인과 학생들의 동원, 비슷비슷한 디자인은 더 

이상 서울컬렉션을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

거대한 패션쇼는 이미 파리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정말로 바이어들이 찬찬히 최고의 

미적 창조물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과 전시장내의 참신한 플로어 쇼(floor show), 매

장내의 소규모 고객 쇼가 흥행하고 있다. 이는 거대역사가 물러가고 작은 일상성의 이야

기에 주목하는 문화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군림하는 패션의 황제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매년 치러지는 서울컬렉션에 참신한 바람이 불어 앞으로 많은 해외 바이어들

이 주목하며, 그들의 활발한 참여로 내실 있는 수주행사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이라도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 태국, 그리고 우리의 미

래소비시장인 중동, 동아시아와 남미의 혁신적인 디자이너의 영입과 바이어를 유치함으

로써 적어도 동아시아 패션의 허브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파리가 유럽의 혁신적인 

디자이너의 활동무대라면, 서울이 아시아의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이 활동하는 패션의 도

시가 되었으면 한다.

Ⅲ. 서울패션브랜드의 정체성은 우리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올 8월 말 현재, 짝퉁 제품 2백만점, 2천 900억 규모가 압수되었다(국제섬유신문, 

9.8). 명품을 비롯한 유명상표 도용과 무단복제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의한 것이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파리무대에서 일본풍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짝퉁 

국가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가.

세계는 지금 新 문화개발주의 시대이다. 사이버 스페이스, 디지털, 하이테크의 비약적

인 발전, 동서 이념의 붕괴, 사회문화의 다변화 트렌드는 범세계화를 촉진시켰고, 국가 

간의 뚜렷한 경계를 해체시켰다. 이는 활발한 문화, 경제교류를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

른 경제와 문화 전쟁이 열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사막의 아부다비(UAE)는 ‘아부다비 관

광국’을 출범 시킨 뒤 ‘문화’와 ‘교육’을 核으로 한 문화개발 사업에 돌입했다. 서

울동대문운동장 재건축 디자이너로 선정된 자하 하디드의 공연예술센터, 일본 안도 다다

오의 해양박물관, 장누벨의 ‘루브르 아부다비’,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재단’과 

사디야트 섬 문화지구의 계획수립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 그리고 소르본대 아부다비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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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등으로 문화융합을 꿈꾼다. 모래바람 속에 일류문화 브랜드를 창출한다. 이제는 변

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고유 가치만이 기업

이나 국가의 주요한 전략이다. 패션산업에서도 고유한 문화 정체감이 뚜렷한 품격 높은 

패션의류문화상품 개발만이 생존과 변화를 위한 길이다. 2003년 산업자원부 주최의 “차

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2003,7,25-26,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패션산업을 우리나라 

차세대 5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포함시키며, 미래학자 존 나이스빗 교수와 신국부론의 저

자인 기 소르망은 「Made in Korea」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

로 한국문화임을 제시하고 있다. ‘노벨상 경제 석학’ 게리베커(Gary Becker) 시카고대 

교수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근간으로 하는 新자유주의를 주창한다. 글로벌화에 대해 미

국도 불만이나, 글로벌화는 거대한 찬스를 모든 나라에게 준다고 한다. 중국은 큰 시장

이고, 미국도 3억 인구의 시장이나, 한국은 인구가 5000만명인데, 그 정도의 규모로는 

홀로 살아가기가 힘들므로 글로벌 체제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야 함을 지적한다. 세계의 

제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같은 저비용국가로 급속히 이전함에 따라 선진국은 더 

이상 저임금 생산구조를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커스(focus)를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

는 제조업과 서비스, 그리고 금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미래는 인적 자본

과 더불어 유연한 노동시장과 제품시장, 창업과 기업을 영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 그리

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경제가 성공적이기 위한 조건임을 역설한다(조선일

보 토일섹션, 2008,9,13). 이제는 더 이상 외국브랜드수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적 정체성이 뚜렷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국내외 소비자를 매료시켜야 한다.

1. 글로벌화 시대에 있어 하이브리드 패션문화의 창조가 시급

     

오랜 시간과 공간속에 영속성을 지녀온 우리의 한국문화야 말로 지금의 신문화개발주

의시대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무기이다. 비비안웨스트우드는 영국 전통적인 탈탄

문양을, 이세이 미야케는 일본의 전통 복식미와 신기술의 융합을 시도하고, 비비안 탐은 

중국의 전통문양과 복식의 색채를 현대화, 대중화, 그리고 세계화시켰다. 그리고  디자

이너 이상봉은 한글 서채의 특수성과 의미를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국적 문화정체성이 뚜렷한 패션의류상품이야 말로 국가의 이미지를 전달함과 동

시에 홍보 역할, 나아가 산업적 측면으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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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옛것의 모방, 전통의 고수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어울리게 전통과 현재성을 해

체시키며, 재조합과 융합하여 새롭게 탄생시킴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만을 중시하는 패

권주의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잡종적이고 이질적인 문화, 다문화 시대에 있어 하이브

리드(hybrid) 패션문화의 창조를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패션이란 우리의 과거를 현재와 

미래의 상황과 연결시켜 창조해낸 결과물인 것이다. 한국적인 하이브리드 패션디자인의 

창조만이 신문화개발주의 시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신문화개발주의란 자국의 

전통문명과 타 지역의 문명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이며, 이를 통해 경제, 지식, 인적자원

의 부흥을 꿈꾸는 新조류이기 때문이다.

2. 한국적 패션디자인(Kobalization)이 세계표준으로

     

지금까지는 세계의 패션트렌드를 모방하거나(globalization), 현지화(localization)하

는 것이 주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창적인 한국적 패션디자인과 마케팅전략으로 

세계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것을 ‘글로벌스탠더드’로 확산시켜야만 한다. 이른바 

패션산업에서‘Ko-balization’(한국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영방식이나 상품이 

글로벌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면서 점차 글로벌스탠더드로 확산되어가는 현상이나 과정, 

서울대 조동성교수의‘록벌라이제이션’이론을 한국기업에 적용)이 시급한 것이다. 이미 

이러한 코발라이제이션은 LG전자, 삼성테스코, 유한킴벌리 등에서 추구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의 패션산업을 살펴보자. 무수한 외국브랜드의 난무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루어져 있으나, 우리브랜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전무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우리의 시장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패션상품의 부재에 기인한다. 1970년대와 80년대 

OEM 시스템에 의한 의류제품에 의한 생산으로 기술능력은 축적되었으나, 우리의 독창적

인 패션상품개발에 대한 근원적인 지식축적의 결여이기 때문이다. 90년대 독창적인 패션

디자인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무렵, 우리는 파리패션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에 어

떠한 자각반응도 없이 그들의 패션트렌드를 수용하며 모방하기에 급급하였다. 파리의 거

대한 패션황제의 군림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일본적 패션디자인으로서 파리 패션가에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세

이 미야케, 레이 카와쿠보, 요지 야마모토 등은 일본 전통복식의 미적 특수성인 겹쳐 입

는 중첩의 미, 여유 있고 비구조적인 무정형의 실루엣, 착장방법에 따라 무한한 형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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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거나, 禪 사상에 의한 비움의 미로서 종래의 서구패션 미학을 해체시켰다. 그들은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것, 반복되지 않는 것, 자유롭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미래를 위

한 새로운 창조로서 일본적 스타일을 세계표준화 시키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림 1> 이상봉, 수묵화를 응용한 한국적 패션디자인, 2006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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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발라이제이션은 자기 이국화 과정

   

패션산업에서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세계 표준화시키는 코발라이제이션에 대한 방안은 

우선 서구중심의 모더니스트 관습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자기 이국화 과정이어야 한다. 

이는 무의식적인 서양 패션트렌드의 수용과 복제에서 벗어나,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현

재의 상황과 연결시켜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이며, 우리가 스스로 현재의 새로운 환경에 

우리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창조해낸 패션문화인 것이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창조를 위해, 우리의 전통문화, 전통복식과 타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이의 현대

적 활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자. 전통복식

에 대한 민속 박물관은 그나마 있으나, 현대패션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DB화나 박

물관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가 야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월드디자인플라

자”에 ‘한국패션-과거, 현재, 미래 공간’을 제의해 본다. 또한 서울패션브랜드 이미

지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는 적극 홍보 마켓팅에 투자하여야 한다. 한국적 패션디자인을 

시도하는 디자이너, 업체의 수출에 과감히 수출보조금을 지원 할 뿐 아니라 해외 유명 

홍보회사를 기용하여 적극적인 서울패션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Ⅳ. 서울패션브랜드 경영의 기본은 인적자본이다

올 하반기 대학생 취업률은 100명중 3.8명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재양성의 주체자로

서 마음이 답답하다. 몇 년 전부터 나는 4학년 학생들의 얼굴에서 무언지 평안하지 못한 

기미를 느낀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물론 30년 전 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나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진출과 도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을 것이다. NEET족이란  

직업이 없거나, 교육 혹은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No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20대를 일컫는 말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이 NEET 족이 최상위라고 

한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에 있는가, 사회에 있는가,  교육과 가정에 있는

가, 아니면 삶의 주체자인 본인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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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선진국형 정책과 비젼제시에 섬유․패션인들의 적극적 협력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을 차세대 5대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자원부

나 서울특별시 등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예가 대구의‘밀라노 프로

젝트’, 서울특별시의 서울컬렉션· 신진디자이너 집중 육성 정책, 산학클러스터정책이

나 일자리 창출 정책, 섬유특별법(섬유·패션산업 구조혁신)등이다. 그러나 정부의 섬

유·패션산업의 실제적인 정책의 방향과 비젼의 제시는 단순히 이를 결정하는 공무원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섬유 패션 인들의 목소리가 담아있는 구체적인 문제의 인식과 적어도 

일회성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 6대 컬렉션에 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20여년이 지났건만, 정착은 요원하다. 매회 바뀌는 운영체제, 

예산, 참가자, 주관기관 등이 그것이다. 서울특별시,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패션협

회, 섬유산업 연합회, 서울 패션디자인 센터 등 일관성 없는 정책에  많은 시간과 예산, 

그리고 에너지가 소멸되고 있다. 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자는 1년에 수도 없이 다른 부서

로 이동하며, 또 다른 운영체제가 제시된다. 또한 서울컬렉션의 주체인 디자이너들도 정

부의 정책과 도움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단체나 개인의 立身揚名에만 급급하다. 

몇 년 전, 산업자원부의 신진디자이너 양성기금인 World Designer Fund나 문화관광부의 

한브랜드 결성으로 한복산업의 활성화 정책의 실패가 그 예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

다. 정부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섬유· 패션산업이 차세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고부가가

치를 창출 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섬유 패션인들이 정말로 국가차원에서 

자기와 단체의 이익을 뒤로하고 미래의 섬유패션산업을 위한 선진국형 정책과 비젼이 제

시되도록 힘을 합칠 때이다.

2. 윤리·투명 가치경영을 실천하는 기업환경의 정착

    

최근 학생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산업분야는 섬유패션업체이다. 20여 년 전 많은 

고등학생들이 패션인이 되기를 소망하였던 때와 상이하다. 그 때는 의상, 의류학과 경쟁

률이 엄청났고, 우후죽순 모든 대학에서 의상, 의류학과 설치를 원하였다. 88올림픽 이

후, 우리의 GNP는 2만불을 넘고, IT산업의 발달로 이미 정보화, 지식산업화 시대로 들어

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기업체제는 공채 시 모델 사이즈의 신입사원을 원하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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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은 업주 마음대로다. 10년 이상을 근무하여도 개인 삶의  복지를 위한 기업의 노

력은 무지하다. 잘되는 기업을 보면, 역시 사원의 근무조건, 월급, 그리고 복지나 근무

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재교육 시스템, 나눔의 가치경영, 부를 사

회에 환원하는 윤리 경영, 사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이다. 

 3. 산학연협력사업정책 확대로 맞춤형 인재양성

21세기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하에서 기업 간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소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경제로 변화되고 있다. 하드웨어, 물적 자원중심에서 지식,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으로 이행하고, 기술혁신으로 첨단 신기술제품과 신산업이 등장함

에 따라 기술들이 분야 간, 학제 간 서로 융합 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개인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융․복합 기술 산업의 등장과 발전은 

다분야 기술융합으로 상호 시너지(synergy)효과를 최대화하기 때문에 산학연협력을 통한 

가치창출 형 기술개발과 R&BD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단순히 

빠른 신제품이나 좀 더 싼 제품이거나 기술혁신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

업방식의 근본을 바꾸고 고객이 열광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시장지향성)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산학연협력사업(Industry-University-Research-

Business Cooperation)이 필요하다. 

<그림 2> 산학연협력사업: 산업․대학이 상생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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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조적 ․ 통합적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

   

21세기는 융합, 통합의 시대다. 상상하면서 분석하고, 화가인 동시에 과학자가 되어야

하며, 느끼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모든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

한다. 창조적 교육이란 직관적인 상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다 학문적 교육

을 수행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만능인의 자질을 갖춘 창조적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  

전국의 의상, 의류, 패션디자인학과의 커리큐럼을 보면 획일적이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넘어 맞춤형 생산체제로 들어 갈 만큼 개성과 다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말이

다. 패션산업은 여성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남성복, 니트, 란제리, 악세서리, 신발, 

부자제, 안감, 소재, 정보 분석, 컨설팅 등 수도 없이 그 분야도 다양하며, 패션산업에

서 니치 마켓은 다른 산업분야보다 흥미롭고 다채롭다. 지역에 따라, 대학과 개인의 특

성에 따라 혁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탈

피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 인턴쉽 제도와 산학협력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

학은 미래 주도형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아낌없는 교육환경에 투자하여야 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본인 자신이 선진국형 재교육과 연구의 기회로 자신의 개발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삶을 영위하는 주체자인 학생들의 의식구조도 깨

어야 한다. 사회는 온실이 아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어려운 난관과 힘든 순간

도 미래의 행복을 위해 헤쳐 나가는 열정과 꿈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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